
진누가(기영)&박은애선교사가정사역소개
선교지: 독일만하임 & 인도



안녕하세요.
독일과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진누가입니다. 

저와아내박은애선교사는 독일만하임에서 캠퍼스
개척역사의 토대를쌓고있습니다. 

우리는이벤치가학생들이 우리를부르는소리로여겨
코로나 전에는여기에 기도의 단을쌓았습니다. 

이벤치는 만하임캠퍼스 내에학생들이 앉는벤치인데, 
여기에는 빨간글씨로 다음과같은글이쓰여있습니다.

“나는매일한대의마리화나를피우고있다, 
이게최고의삶이다.”



코로나19에따른봉쇄조치가 주기적으로 일상화되면서
저희는 인도의힌드쁘라까쉬 목자와 Google Meet를
활용해 1대1로성경공부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인도선교를 하는선교사들에게 도움이되고자
『힌두교에 대한기독교 메시지, 선교방식』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독일선교의토대는 먼저저희가독일어와 독일문화에
익숙해지고 독일사회속으로 파고들어가대학생에게
매력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제시할수있도록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를위해오늘날독일사회 및독일기독교교회문화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독일대학생들의
전체주의/권위주의에 대한 1968년의저항운동을
이해할 필요가있다고 보고있습니다.

3월말까지 1차로연구된것을정리해서 Zoom세미나를
통해선교사모임에서 발표하고 연말까지 책으로
출판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읽고있는독일어/영어책들



독일캠퍼스의 또다른초석은같이팀이되어추수할
일꾼을 얻고준비시키는 것입니다. 

2월 19일에마침내기다리던 박병우, 윤지혜
30대초반의선교사들이 도착합니다.

이둘뿐아니라 이미독일대학에서 의대과정을 마치고
안과의사가 된이고은 자매도 합류하여 독일학생들을
제자삼는 사역에참여할수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독일에서 열매맺는선교사가 될수있도록
영어와 독일어로 1대1노트를준비시키고 독일사회와
문화에 대한교육을 잘시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